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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가볍고 시원한 여름 패션에 눈길을 돌려야 할 

때다.

올여름엔 노출 범위를 넓히는 것보다 은근하게 슬쩍 

드러내는 스타일이 트렌드다. 과감하게 모두 드러내는 

것보다는 허리 라인만 드러내거나 크고 작은 커팅 디테

일, 시스루 소재 등을 활용한 은근한 노출을 연출하는 

기술을 styleM(stylem.mt.co.kr)이 소개했다.

▣ 속옷 아니에요…’크롭트 톱’

여름마다‘잇템’으로 

떠오르는 크롭트 톱, 올

여름에도 여전히 인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속옷에 가까운 짧은 길

이의 브라톱은 물론 배

가 살짝 보이는 길이, 빈

티지하게 짜인 크로쉐까

지 길이와 디자인은 한결 

다양해졌다.

크롭트 톱을 가장 힙하

게 입을 수 있는 방법은 

다리를 드러내지 않는 넉

넉한 핏의 와이드 팬츠와 매치하는 것. 노출 범위를 줄

여주는 골반 위로 올라오는 하이웨이스트 팬츠, 스커트

를 매치하면 시크하고 포멀한 느낌을, 리넨 팬츠, 데님 

팬츠를 함께 매치하면 편안하고 여유로운 무드를 연출

할 수 있다.

노출이 부담스럽다면 가벼운 아우터를 걸치는 것도 

좋다.

크롭트 톱을 따로 장만하자니 자주 안 입을 것 같다면 

여름 티셔츠를 간단히 묶어 연출해보자. 티셔츠의 앞 부

분을 돌돌 말아 한쪽으로 묶거나 티셔츠 양 쪽을 묶어 

복부를 살짝 드러내면 크롭트 톱 느낌이 난다.

▣ 예측 불가 ‘커트 아웃 디테일’

이번 시즌엔 독특한 부

위를 드러내는 이색적

인‘커트 아웃’디테일이 

쏟아져나왔다. 가슴, 어

깨, 다리 등 관능적인 노

출 포인트가 아닌 배, 옆

구리, 쇄골 등 독특한 부

위를 드러낸 것이 특징

이다.

커트 아웃 디테일을 활

용할 땐 자신의 보디라

인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을 드러내거나 쇄골, 

골반, 종아리 등 보디라인 중 가장 가녀린 부분을 드러

내면 장점이 부각돼 더욱 날씬해보일 수 있다.

▣ 매혹적인 ‘시스루’

은근한 노출의‘끝판

왕’은 역시 속이 비치는 

시스루 아이템이다.

이번 시즌에는 시스루 

보디슈트는 물론 속이 

훤히 비치는 시스루 원피

스, 슈트가 다양하게 등

장했다.

속이 고스란히 드러나

는 탓에 평소 시스루 의

상을 쉽게 입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상복

과 적절히 믹스매치하면 

보는 것만으로도 청량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

시스루 아이템을 일상복으로 소화하고 싶을 땐‘레이

어링’을 기억하자. 시스루 원피스 위에 조끼를 덧입거나 

시스루 의상 안에 슬립을 받쳐입으면 된다. 시스루 블라

우스에 니트 뷔스티에를 레이어드하는 것도 방법이다.

올여름 패션 트랜드는 은근한 듯 대담한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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